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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 7월 20일은 국제 체스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수사국 신임 국장에   
안드레이 이사예브 소장 임명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알렉산드르 바스트릐킨 

위원장의 지시로 사할린 수사국 신임 국장

에 안드레이 이사예브 전 법무부 소장이 공

식 임명되었다.

안드레이 이사예브 신임 국장은 수사위

원회 지도부의 신뢰에 감사를 표하며, 기관

에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법집행 기

관, 국가 권력 기관 및 법조계 대표들과의 

건설적 협력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업

무의 최우선 과제로 사할린주 내 법치 확립

과 시민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보호와 준

수를 꼽았다.

사할린‧쿠릴열도에 2028년까지 
현대식 학교 3개 건립

사할린주가 각 제반시설 개선에 적극 

나선 가운데 2026년 9월 1일 세웨로쿠릴

스크 지역에 총면적 약 7천m², 288명 수용 

규모의 3층짜리 학교가 개교한다. 또 다른 

두 개 시설은 세웨로쿠릴스크와 돌린스크 

지역의 한 마을에 건설 중이고, 올해 말까

지 유즈노사할린스크 19 구역에 학교가 준

공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는 브즈모리예 

마을에 학교와 유치원이 포함된 복합시설

이 완공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400개 이

상의 새로운 교육공간이 마련된다. 지난 5

년간 사할린주에는 12개의 새로운 학교가 

건립되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연구자, 쿠나쉬르 
연안 방사능 생태 연구 시작

사할린국립대학 연구진이 쿠나쉬르 섬

으로 과학 탐사를 떠났다. 연구가들은 10일

간 해수와 퇴적물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해양 환경상태를 평

가하고, 오호츠크해 생태계에 미치는 인위

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며, 장기적 방사능 

생태 모니터링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이

번 탐사는 사할린주 국립대학교가 모스크

바 국립대학교와 해외 연구진들과 공동으

로 진행한다. 사할린주 국립대학은 탐사 진

행 상황과 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

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

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칼루가주 대표단이 린(lean) 생산방식

과 맞춤형 기획, 첨단정보분석이 구축된 

사할린의 행정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사

할린을 방문했다. 칼루가 대표단은 해당 

지역 부처 및 지방 정부의 대표들 20명으

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국가적 절차의 

자동화 실례와 정부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왈레리 리

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면담이 이뤄진 

가운데 사할린 지역에 린 기술(경제적 절

감, 기술의 최적화, 효율성 극대화)과 기

획 운영, 현대적 디지털도구가 결합된 종

합적 행정관리의 모델 구축에 대해 설명

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각 부처

에 산재한 과제들은 구체적인 과정을 위

해 재구성된 명확한 과제 목록으로 조직

돼 있고, 이것들은 기록되고, 표준화되며, 

효율성의 지표가 측정되고 있다. 과정이 

조율되는 대로 자동화되고, 디지털 방식

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할린

의 현 정부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독자적 지역 개발전략

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는 지난 몇 년간 효과적으로 

운영된 실례들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연방 지역들 중 하나로서 그 위상을 유지

하고 있고, 사할린주의 경험은 러시아 연

방 다른 행정자치단체에서도 적용되고 있

다. 사할린주  지역 효율적 운영부의 알렉

산드르 고골린 장관은 "우리 지역 관리학

교가 운영된 3년 동안 국내 여러 지역들에

서 3천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

을 연구하러 왔다. 우리는 동료들에게 이

론만 아니라 신속하게 도입하기에 적합한 

해결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들과 축적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

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새로운 접근방식

을 개발하고, 동료들의 축적된 우수한 경

험들을 연구하며, 자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린 기술

의 확대로 정부기관만 아니라 사회적 분

야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치

원에서 아이들의 외출을 위한 일상적인 

준비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면

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뛰

놀 수 있게 했다.

칼루가주의 부지사 이완 마케예브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안겨주고 있

는 사할린의 구축된 경험을 높이 평가하

며 "몇 년 전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와 비

교해 현재 사할린 지역이 얼마나 크게 변

화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시환경정비

부터 정부서비스의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린 (Lean)기술 도입의 효과가 눈에 띄고, 

특히 직원들이 업무적 의무로서보다 자신

의 업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려는 목

적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점

차 전문적 문화의 일부가 되어 정부서비

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을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본다.   칼

루가주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

들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표명했다.

칼루가의 대표단에게 사할린의 

종합행정시스템 소개 

유즈노사할린스크 OCK-7호, 

자외선 살균시설 본격 가동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요 하수처리장인 OCK-7호

에서 자외선 살균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번 자외

선살균시설은 도시의 중요한 공공 제반시설인 하수처

리장의 종합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단계이다.

이날 행사에는 알렉세이 림샤 사할린주 정부 부총

재,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

부 장관, 안드레이 코왈추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부

시장, 예브게니 졸로토브 부시장, 안드레이 스쪼핀  '고

로드스코이 워도카날'공기업 대표, 시공사 대표 및 주정

부 주택공공경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드레이 코왈추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부시장은 

"자외선살균시설의 가동은 도시 제반시설 구축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OCK-7 현대화 공사의 마침 공사이다. 

자외선은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정화방식으로서 이

번 시설 가동으로 하수처리장에 친환경적 정화시설이 

크게 향상됐다. 이제 폐수처리 용량이 확대되고, 정화 

품질이 높아지면서 도시개발과 새로운 시설 구축을 위

한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스쪼핀 공기업 대표는 자외선 정화기술 

도입과 신규 장비 설치를 통해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정화처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고,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

부 장관 역시 이번 기획의 환경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

며 "자외선 정화시설은 모든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수

준으로 폐수를 처리하게 한다. 이는 현재 왈레리 리마렌

코 주지사의 지시로 정화처리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아니와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새로운 장비들은 전체 공정관리시스템에 통합되어 

살균 과정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현대화 공사를 통해 하수처리장OCK-7의 하루 처

리 용량은 기존 4만 1,700m³에서 9만 m³로 크게 늘어났

다. 이로써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남부 지역에 들어설 

신규 주거 단지와 사회 제반시설들을 하수도처리망에 

연결하는 데 있어 제반시설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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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우글레고르스크 <러시아 차 축제>에 

백여 명의 주민과 방문객들 참여

7월 13일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쩬트랄늬(중앙)'경기장에

서 <러시아의 차 축제>가 열린 가운데 수백 명의 주민들과 방

문객들이 찾아왔다. 

축제 하루 동안 창작행사가 진행되고, 활동교실, 각종 

대회, 민속놀이, 음악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가정, 사랑, 충

실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 정부 및 주지사 행정부 제1 부장 

블라디슬라브 예피파노브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축하행사에서 예피파노브 제1 부장이 50년간 부부

로 함께 살아온 3쌍의 부부에게 <가정, 사랑, 충실>의 명예 배

지를 수여했다. 명예배지의 수상자들은 겐나지 이와노위츠와 

타마라 미하일로브나 강, 니콜라이 윅토로위츠와 나탈리야 알

렉산드로브나 보로브코븨, 왈레리 알렉세예위츠와 갈리나 미

하일로브나 레베젠코 부부이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객들은 마트료쉬카를 색칠하

고, 기념품을 만들며,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어보고, 여러 대회

와 민속놀이에 참가하며, 주제에 따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

고, 모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진행

하는 메이크업 활동교실이 열렸고, 아동들을 위해서는 색칠

놀이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 행사장은 왈레리 리마렌코 사

할린 주지사가 선포한 '행복한 어머니의 해'의 일환으로 진

행됐다.

축제에서는 <러시아 의상>, <사모와르-사모와릐츠>,  <우

글레고르스키 차이> 창작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차 마

을의 울타리> 미술기획과 <축제의 최강 장수>경연의 참가자

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특히 블린늬 굽기대회에 사할린주 

각 지역을 포함해 17개 팀이 참가하여 대회 우승자들에게 특

별상을 수여했다. 또한 <서민적 사랑> 특별상은 주민들의 문

자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세계기네스북 기록 4회 등극하고, 러

시아 신기록 보유자이며, 파워리프팅(무거운 무게 들기 스포

츠)스포츠의 장인인 예브게니 보즈니의 지도 아래 러시아 역

도 선수들의 최강 극한 스포츠(익스트림 스포츠)쇼가 열렸다. 

저녁에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그니토폰' 쇼기획과 '드림박

스'의 공연이 펼쳐졌다.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го чая» 
собрал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13 июля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

го чая», который по традиции собрал на стадионе 
«Центральный»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Весь день 
здесь работали твор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проходили ма-
стер-классы, конкурсы, народные игры и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праздником и Днем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участников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
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н вручил почетные зна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ья,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трем супружеским парам, которые прожили вместе 50 
лет.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Геннадий Иванович и Тама-
ра Михайловна Кан, Николай Викторович и Наталь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Боровковы, а также Валерий Алексее-
вич и Галина Михайловна Лебеденк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раздника гости расписывали 
матрешек, мастерили сувениры, плели венки из поле-
вых цветов, участвовали в конкурсах и народных заба-
вах,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в тематических фотозонах и 
отдыхали всей семьей. 

Для мам организо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 с профессио-
нальным визажистом, а для детей — игровую зону с 
раскрасками. Площадка работала в рамках Года счаст-
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разднике такж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творческих кон-
курсов «Русский костюм», «Самовар-Самоварыч» и 
«Углегорский чай».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и 
подарк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ручили участникам арт-про-
екта «Чайная околица» и конкурса «Самые сильные 
богатыри праздника». Отдельно отметили победите-
лей чемпионата по выпеканию блинов, в котором уча-
ствовали 17 команд, в том числе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теля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иза 
«Народная любовь» выбрали сами жители с помощью 
СМС-голосования.

Завершился праздник силовым экстрим-шоу рус-
ских богатыре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етырехкратного 
рекордсмена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са, рекордсмена 
России и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о пауэрлифтингу Евгения 
Борозны. Вечером для гостей выступили шоу-проект 
«Магнитофон» и группа «Дрим Бокс».

인공지능게임개발 경연
 <네이로 이그릐>, 사할린 주민 초대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이 IT및 창조산업 

분야의 인재개발을 목적으로  특별기획 <네이로 이그릐(신경

망게임)> 경연의 시작을 알렸다. 기획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AI)기술을 이용한 게임제품개발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자신만

의 게임 시범모델을 제작하며, 국가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 측이 전했다.

<네이로 이그릐>는 청년 개발자들과 디자이너, 디지털 콘

텐츠 제작에 따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경진대회이

다. 경연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작동

하는 게임 시범모델(시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기획 경

연은 재능있는 청년들을 연합하고, 단체활동 훈련개발 및 게

임개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플랫폼의 총괄대표이자 '세녜즈

(기획관리자 및 지도자를 위한 교육센터)' 전문경영 원장 안

드레이 베틴은 현재 기업 고용자들은 팀별 활동을 잘하는 전

문가와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익히며, 수요가 높은 디지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연 참가자들은 게임제품개발의 전체과정을 통

과하고, 현대적 인공지능의 도구들을 익히며, 창조경제의 가

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에서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획이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향후 러시아 게임산업

의 지도자들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하다.''고 말했다.

참가자격은 게임 시범모델 제작의 경험과 신경망 활용 능

력을 갖춘 사할린주의 청년 (14세–35세)들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팀 구성은 3명-5명이며, 등록은 링크 접속을 

통해 8월17일까지 이뤄진다.

직접 참가 경기는 8월27일 '스콜코워' 영상게임 클러스터

에서 개최된다. 이때 팀들은 8시간 동안 작동하는 게임시범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작업은 핵심구상개발과 프롬프

트-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게임 디지털재료파일 제작 및 게임

시범모델 수집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이 특별기획은 <디지털 혁신>기획의 일부이며  푸틴 대

통령이 추진하는 '청년과 아동'국가기획에서  <러시아는 기회

의 나라>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8면에 계속)

윤정수(러시아명 류보위 블라디미로브나) 

씨는 올해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한 지 46년

째다. 1954년생인 그녀는 마카로브 지역 고르

늬 마을에서 태어났다. 1972년 마카로브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르쿠츠크 의과대학에 진

학하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 탓에 입학하지 

못하고 마카로브 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대

에 가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실

현하기 위해 마카로브 병원 산부인과에 간호보

조원으로 일단 취직했다.

“간호보조원으로 첫 분만에 참가했을 때 너

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바람에 벽을 

타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어요. 분만실 

의료진은 저를 먼저 도와야 할지, 출산 중인 산

모를 먼저 도와야 할지 당황했습니다.”라고 윤

정수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

려 출산과 신생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커

졌다. 그래서 1년 뒤 다시 의대에 도전했을 때 

그녀는 무조건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동안 신생아 돌보기, 모유 수유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덕분이다.

그녀는 노워시비르스크 의과대학에 입학했

다. 이 도시는 훗날 윤정수 씨의 남동생들과 여

동생에게도 대학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다. 부

모님은 모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

업을 갖길 바랐다. 그러나 세 자녀가 거의 같은 

시기에 노워시비르스크 대학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객지에서 삶을 이어나가

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학생인 자매

들 모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대학 3학년이 되어서 윤정수 씨는 결혼했

다. 부모님이 신랑에게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

다. “딸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

와달라.”였다. 신랑은 같은 동네 총각이었고, 

첫사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는 신부

를 따라 노워시비르스크로 함께 갔다.

윤 씨는 6학년 본과 졸업반 국가시험 기간

에 딸을 낳았고 졸업시험도 잘 봤다. 그때 남편

이 큰 도움을 주었다.

1980년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마카로브로 

발령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소아청

소년과 의사로 10년간 일했다. 딸이 4~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신생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바롭스크에서 6개월 과정을 이수

했다. 그동안 딸은 남편이 돌보았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윤정수 씨는 계속해

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

하고 있다.

소아과 의사의 일은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

난다는 점에서 보람이 컸다. 아이들은 병에 걸

려도 대부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인처럼 만성질환자로 남는 사례는 드물었다.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해요. 긍정적인 결과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아팠다가 

회복하는 모습은 저에게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녀는 “의사여,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

를 끼치지는 말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

장 엄격하다.

윤정수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아 진료

소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2008년에는 왕

진 의사 사업 면허를 따내 개인적으로 아이들

을 치료하고 있다.

“사실 남편이 항상 생계를 책임졌어요. 제

가 여러 연수 과정을 다니고, 딸이 의대에서 공

부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뒷바라지를 했죠. 그

런데 딸이 ‘엄마, 우리 아빠 등에만 업혀 살 거

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면허를 따고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윤

정수 씨는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한 가지 원

칙을 정했다.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 할

머니, 할아버지를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그녀

는 말한다.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결

국 가정의사나 다름없어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또 설득

해서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죠.”

윤정수 씨는 왕진을 하는 의사이다. 별도의 

개인 진료실은 차리지 않았다. 환자 가족들이 

그를 긴급 상황때 부르기도 하지만,  그를 가족

의사로 여기는 가정도 꽤 많다. 그는 광고를  하

지 않는다. 이미 좋은 소아고 전문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솔직히 70세를 넘으니 지금은 연락이 와

도 많이 거절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봐 온 가족

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어요.”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다차에서 꽃과 채소

를 기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친구

들과 바닷가에 가서 휴식을 하는 것도 즐기며,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일상 중 하나이

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 쌓기에도 열중하

고 있다.

또한 그녀는 2년째 ‘은하수’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특히 김소월 시인의 작

품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고 한다. 한국어 수

업을 좋아하고, 여러 문화 행사에도 참여하려

고 한다.

46년이라는 긴 세월 천직의 소중함을 지켜

가며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고, 그 웃음소

리를 지켜내며, 수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

이 되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소아과 의

사 윤정수 씨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배움과 나눔을 멈추지 않

는다.

(배순신 기자)

소아과 의사로서 46년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온 윤정수 씨



2026년 7월 17일 새 고 려 신 문 (3)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만

18-25세)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

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

청 청년 1차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15일 오전 10

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참

가자들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찾아 모

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

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참가

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

관, 고성 통일전망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 현대모터스튜

디오 견학 등에도 참여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 발전상을 

살펴본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개회사에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뿌

리로 연결돼 있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각

국의 동포 청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바란다”며 “거주국

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문화를 이어가는 가교

로 성장해달라”고 말했다.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지난 6월 22일 시작

해 오는 8월 17일까지 청소년 연수 6회, 청년 연수 3회 등 모

두 9차례 열린다. 전 세계 차세대동포 약 2,600명이 참가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

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

립유공자 137명이다. 

연해주 독립 유공자를 찾아서

김 제문

공훈록
평북 선천(宣川) 사람이다.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청산리전

투(靑山里戰鬪)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

한 일본은 대대적인 한국 독립군 토벌을 목적

으로 그해 4월과 10월에 걸쳐 이른바 4월참변

과 간도토벌(間島討伐)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

라 중국과 연해주 등지에 있던 한국 독립군 부

대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이만을 거쳐 볼

세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노령(露領) 자유시(自

由市; 스보보드니, 혹은 알렉세예프스크)에 집

결하였다. 1921년 3월까지 자유시에 집결한 한

인독립군부대는 노령지역의 김 표도르 등의 이

만군대, 최 니콜라이의 다반군대, 박 그레고리 

등의 독립단(獨立團), 임호(林虎)와 고명수(高

明秀)의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후일 사

할린의용대로 개칭, 일명 사할린부대), 

오하묵(吳夏默)과 최고려(崔高麗) 등의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 

일명 自由大隊)와 간도지역의 최진동(

崔振東) 등의 총군부(總軍府), 안무(安

武) 등의 국민회군(國民會軍), 홍범도(

洪範圖) 등의 독립군, 서일(徐一) 등의 

군정서(軍政署) 등이었다.

당시 자유시는 이르쿠츠크파의 문창범(文

昌範) 등이 이끄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

會)가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인민혁명군(人

民革命軍) 산하에 한인보병자유대대를 조직하

고, 오하묵을 대대장에 임명하고 군을 통솔하

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 10월 한인니항군대

의 자유시 도착후 이르쿠츠크파의 대한국민의

회와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동

휘(李東輝) 계열의 상해파(上海派) 간에 니항

군대의 자유대대 편입문제와 군 통수권을 둘

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즉 문창범 등이 한인

독립군부대를 자유대대 산하에 편입하였던 데 

대해 이동휘 계열의 박애(朴愛) 등은 극동공화

국 군부와 교섭하여 니항군대를 사할린의용대

로 개칭하고 자유시에 집결한 모든 한인독립군

부대를 그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

라 이동휘 계열의 한인부에서 임명한 연대장 

그레고리예프와 군정위원장 박 일리아는 종전 

문창범 등이 자유대대에 편입시켰던 니항군대

와 다반군대를 마사노프로 이주시키고 간도지

역 독립군부대 역시 강제 이주시켰으며, 불응

하는 자유대대 장교들을 니항군대와 다반군대

로 하여금 체포 혹은 무장해제시켜 지방수비대

로 강제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대대의 오하묵·최고려 등도 

이르쿠츠크에 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와 교

섭하여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臨時高麗革命

軍政議會)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갈란다라

시윌린, 부사령관은 오하묵, 군정위원은 김하

석(金夏錫)·채성룡(蔡成龍)으로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갈란다라시

윌린은 7일 자유시의 전 부대를 소집하여 자신

이 고려혁명군정의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하

고, 8일 박 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

시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1921년 6월 27일 

사할린의용대 연대장 그레고리예프가 투항하

자, 6월 28일 총사령관 갈란다라시윌린은 자유

시수비대 제29연대를 파견하여 사할린의용대

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사할린의용대

가 불응하자 공격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

했다. 이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의

용대는 전사자·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참변(

自由市慘變)이다.

러시아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1

년 6월 자유시참변 당시 러시아 적군(赤軍)에

게 체포되어 이르쿠츠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

다 1923년경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

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3. 6. 24)

묘소

미확인

(편집 이철수)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재외동포청, '동포역량지원관'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해 분산된 지원 

체계 하나로 합치고 효율성 높여

교육·취업·정착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4일 「재외동포청 직

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

동포청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

고,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

임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신속하고 편리

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역량과 교류망(네트워크)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동포역량지원관’ 1관

과 산하 3개 과(동포인재육성과, 차세대동포연수과, 동포유산보

존과)가 신설된다.

동포인재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일회

성 초청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국내 귀환동포의 교육부터 취업, 정

착에 이르는 전(全)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과 각 단

계를 연계·지원함으로써, 한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

고 대한민국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차세대동포연수과는 차세대 동포 연수 인원을 2025년 약 

2,000명에서  2029년 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우수 

참가자는 인재 후보군(인재풀)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동문 네트

워크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한인 네트워크 주역으로 키워나간다.

동포유산보존과는 재외동포 이주·정착의 역사 등 동포 유산

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 체계를 구축하여 흩어

져 있는 동포 사회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분산돼 있던 재외

동포 역량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한류의 전파자이자 경제 영토의 확장자, 국제협력의 민

간외교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고, 700만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역량

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

조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55개국 동포 청년 285명, 모국에서 한인의 뿌리 만난다
재외동포청,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 개회식 개최

6박 7일간 역사·문화·평화 체험하고 세계 각국 동포 청년과 교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우르반 워스토크' 국제 포럼에

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행정부가 디지털 마스터-플랜을 기

반으로 구축하는 중심도시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도시기본계획과 5개년 마스터 플랜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으로 하여 투자자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 개발을 최적

화한다. 

도시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눠 공공제반시설과 주택, 교

통, 사회제반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디지털-마스터플랜은 공

공시설망, 도로, 사회제반시설의 가용성, 부지 현황, 인근 기획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3D모델로 구체화된 도시 미래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이용해 기업과 자원 제공업체가 통

합플랫폼에서 협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디지털 마스터 - 플랜이 

러시아에서 도시개발 관리 도구들 중 더욱 잘 다듬어지고 실

제 실무에 도입된 실제 사례 중 하나라며, 도시기본계획과 마

스터 플랜, 디지털 트윈의 동기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플랫폼의 체계적인 작업에 있어 독보적인 선례를 만

들었다고 평했다.

'우르반 워스토크' 포럼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디지털 마스터-플랜 전문가들 높이 평가 받아



2026년 7월 17일새 고 려 신 문(4)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 Виджон — 

дипломат, борец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рамках кампании «Календарь памяти» в июле мы 

вспоминаем Ли Вичжона - пламенного искусного дипло-
мата, талантлив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и бесстрашн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чья судьба оказалась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Россией.

Ли Вичжон родился 9 января 1885 года в Сеуле в 
семье Ли Бомчжина - видного сановника и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России. С ранних лет он жил и учился за 
границей - в США, Франции и России -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вободно владел английским, французским и русским 
языками. Для Кореи начала XX века такой человек был 
редчайшей фигурой, способной донести до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трагедию своей родины не через посредников-пе-
реводчиков, а напрямую.

После лишения Коре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увере-
нитета в 1905 году путём навязанного ей договора о 
протекторате, Ли Вичжон вместе с отцом отказал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 требованию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и продолжил неофициальную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дея-
тельность в Петербурге. В 1907 году 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трёх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сланников императора Кочжона 
на Второй Гааг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ира вместе с Ли Сан-
солем и Ли Чжуном. Делегацию не допустили к офици-
альным заседаниям, но именно Ли Вичжон, используя 
блестящее знание языков, сумел превратить очевидное 
поражение в гром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кампанию.

9 июля 1907 года перед иностранными журналиста-
ми он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В защиту Кореи», в которой 
обличил насиль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
рата, незаконность договора о протекторате и призывал 
мир не закрывать глаза на уничто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е-
зависимости. Его слова не смогли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ку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но стал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прояв-
лений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
мость.

После Гааги Ли Вичжон продолжил антияпон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1908 году он прибыл в Приморье с 
крупной суммой, переданной отцом на поддержку во-
оружён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участвовал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Тоныйхве» и принял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ами, 
действовавшими на севере Кореи 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тер-
ритории.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он занимался формированием 
революционных сил в районе Новокиевска в Уссурий-
ском крае. помощи отрядам партизан-ыйбён, за что был 
трижды заочно приговорён японцами к бессрочной ка-
торге и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Позднее, уже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н 
окончил Владимирское военное училище, был произве-
дён в прапорщики и сражался в частях русской армии 
на Западном фронте.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вступил в Крас-
ную армию. Ли Вичжон призывал корейцев к созданию 
корейских красных частей для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Дальнейшая судьба Ли Вичжона до конца не извест-
на, так как после 1920-х годов его следы теряются,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мерти до сих пор не раскрыты. Тем 
не менее, история его жизни - коре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получившего прекрасное европе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утомим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и бес-
страшн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ражени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
пации не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лишь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
вом и соседними Маньчжурией и Приморьем, но велись 
также на поля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ов, в редакциях 
европейских газет и даже на фронтах гражданской во-
йны в России.

В 1962 год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мертно наградила 
Ли Вичжона орденом «За заслуги в создании государ-
ства» президентской степени.

История его жизни напоминает о поколении корей-
ских патриотов, которые, оказавшись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охранили её в своём сердце и пытались вернуть свобо-
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воей страны как силой слова, так 
и оруж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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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лен АКРК)

Начало приёма работ на II региональный открыт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Остров творчества» объявле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июня 
по сентябрь 2026 года и призван стать площадкой для 
твор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и авторов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воспи-
тания патриотизма через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природы родного кра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
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центр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
разования «Унисон».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заочном формате и открыт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россиян,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Для автор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ри возрастные ка-
тегории (10–14 лет, 15–20 лет, от 21 года и старше) и три 
тематические номинации:

·  «Единство времён» (историко-достоверные расска-
зы о единении эпох и культур Сахалина).

·  «Сахалин-2060: единство в развитии» (фантастиче-
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будущем реги-
она, основанном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прогрессе и соли-
дарности народов).

·  «Следы в камне» (литературные очерки или ро-
ман-эссе, исследующие влияние миграции и историче-
ских событий на современную культуру острова).

Приём рабо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 31 июля 2026 год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формы заявок и требования к 
оформлению работ доступ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одельного центр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
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sakhrmc.
sakhalin.gov.ru/konkursy/.

Оценка работ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 по 25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йдут 
писатели, эксперты и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Результаты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до 15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и воз-
растной группе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министер-
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т электрон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а лучш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йдут в электрон-
ный сборник «Остров творчества».

Интересные работы будут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
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II региональный открыт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
курс «Остров творчеств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ен выступил с 
жестки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в адрес госслужащих, потре-
бовав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актики, когда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во 
время служебных застолий фактически используют для 
развлечения мужчин-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оводом стала тра-
г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молодой сотрудницы пожарной служ-
бы: девушка погибла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работе.

Ли Чжэ Мен отметил, что в застольях нет ничего пло-
хого. "Но не сажайте рядом с собой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о-
тивоположного пола", - потребовал он, завершая в среду, 
15 июля, совещание по итогам докладов ряда правитель-
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Президент специальн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хотел бы, чтобы его слова услышали все 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страны.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пола - не игруш-
ки.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с ними так обращаются, вызывает 
огромное возмущение", - зая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добное отношение является унижением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и должно полностью исчез-
нуть из сознания чиновников.

Ли Чжэ Мен признал, что раньше некоторые формы 
поведения во время служебных застолий могли воспри-
ниматься как допустимые. "Раньше это не считалось про-
блемой, но сейчас за такое будут большие неприятно-
сти", - предупредил он.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чиновников 
проявлять особую осторожность "ради собственной жиз-
ни и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своих семей".

Поводом для заявления стала история сотрудницы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Кванджу, имевшая место в октябре 
2025 года. За 15 месяцев работы 20-летнюю девушку 

фактически вынуди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24 служебных 
застольях.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родолжались до двух ча-
сов ночи.

По данным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отрудницу пожарной ча-
сти заставляли употреблять алкоголь, в том числе зал-
пом выпив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октейли-бомбы" - смесь 
крепкого алкоголя и пива. Во время застолий ее уса-
живали рядом с мужчинами-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включая 
начальника пожарной части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одразде-
лений. От нее также требовали обращаться к старшим 
мужчинам "оппа" - "старший брат", что используется жен-
щинами при обращении к хорошо знакомому старшему 
мужчине.

После смерти девушки внутренне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е выявило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Однако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гибшей потребовали дополнитель-
ной проверки.

Посл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езидент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тдель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проверка. Большинство 
утверждений о принуждении и давлении подтвердились. 
17 сотрудников погибшей были отстранены от работы в 
ожидании дисциплинарных решений, а в отношении двух 
бывших работников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о-
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материалов следственным органам.

"Для сам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может казаться мелочью, 
но мир воспринимает это иначе. Это чрезвычайно се-
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до жестокости серьезная", - заявил 
Ли Чжэ Мен.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те сам образ мышления", - потре-
бовал президент от госслужащ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упредил 
госслужащих насчет застолий 

и домогательств

Южная Корея определилась 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да-
той начала первого пробного контейнерного рейса по Се-
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Судно должно выйти из порта 
Пусан 22 августа и через Арктику направиться в Европу. 
В Сеуле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эксперимент станет первым 
шагом к созданию регулярного маршрут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европейскими портами.

Как сообщает газета "Пусан ильбо", судоходная ком-
пания PanStar Line.com, выбранна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пробного рейса, уже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22 
августа как дату выхода из Пуса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
пании уточнили, что, если не возникнет серьезных про-
блем, судно отправится именно в этот день.

Для рейс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действовать контейнеровоз 
вместимостью около 3000 TEU, способный получить не-
обходимый сертификат для плавания в полярных водах. 
Процесс приобретения судна находится на завершаю-
щей стадии. Ранее комп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ла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купку или фрахт китайских су-
дов, однако преждевременная утечка информации ос-
ложнила переговоры об условиях сделки.

"Из-за юрид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мы не можем рас-
крывать конкре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удне до завершения 
контракта. Если официальный договор будет заключен в 

этом месяце, то уже к началу августа мы введем судно в 
порт Пусана и приступим к подготовке к рейсу",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PanStar Line.com.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пания сейчас вынуждена одно-
временно решат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задач: "До выхода 
остается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Мы находимся в на-
пряженной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параллельно идут работа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судна, привлечение грузов и рассмотре-
ние вопросов страхования",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
ревозчика.

Контейнеровоз должен выйти из Пусана, пройт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и направиться в Роттердам. 
В рамках рейс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аходы в немецкий Гам-
бург и польский Гданьск.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европейских 
портов судно должно вернуться в Пусан тем же арктиче-
ским маршрутом - вновь через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остается загрузка кон-
тейнеровоза. По данным "Пусан ильбо", непосредствен-
но для пробного рейс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еспечено 
около 700 TEU грузов. При этом ранее министр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лял, что пред-
варительно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около 1300 TEU. Причины 
расхождения дву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ка не разъяснялись.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5)

Южная Корея отправит 
первый пробный контейнеровоз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22 авгус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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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В PanStar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грузовой базы нового маршрута с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клиенты из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компания, проявляют японские грузоотпра-
вител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хема, при которой японские 
грузы будут сначала доставляться паромами в Пусан, 
а затем перегружаться на контейнеровоз, следующий 
через Арктику.

"Опираясь на действующую сеть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между Кореей,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мы видим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новому европейскому маршруту не только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их, но и китайских грузоотправителей. 
Мы ожидаем, что объемы экспортных грузов будут зна-
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ть импортные",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
тель PanStar Line.com.

В компани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техническая и ор-
ганизацио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рейсу в основном уже 
проведена: "Как только контракт на судно будет окон-

чательно завершен, мы сразу начнем официальное 
бронирование грузовых мест.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окон-
чательн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судном. Техническая, экс-
плуатационная и коммер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а также 
комплект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го 
экипажа в основном завершены", - сообщили в PanStar.

Пробный рейс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й 
стратег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 Чжэ Мёна по развитию 
юго-востока ст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крупного морского эко-
ном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использо-
вать Пусан ка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азиатских узлов тор-
говли с Европой через Арктику.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о поэтапно создавать систему арктиче-
ских перевозок. После нынешнего пробного рейса Сеул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тие маршрута и к 2030 году 
открыть регулярную контейнерную линию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Европой через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искоренить           
ненорм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Не может не вызывать сожаления то, что некоторые 
ненорм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теперь считаются нормой в обще-
стве. Об это заявил 15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заслушав отчёт о рабо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
нансов. Он особо отметил растущее число соглашений о 
ценовом сговоре между дистрибьюторами, касающихся 
топливного сектора. Он отмет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факты 
уклонений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что наносит вред не только 
добросовестным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м, но и всей эконо-
мике. Он призвал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проявить смелость, 
чтобы положить конец этим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м. Заслушав 
отчё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глава государ-
ства напомнил о серьёзных последствиях дез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ая,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ет путаницу, разжигает вражду и 
конфликты.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работки си-
стемы быстрой проверки достоверности информации, рас-
пространяемой в СМИ и на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ах.

МРОТ на 2027 год составит 10.700 вон 
в час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МРОТ) составит 
в 2027 году в РК 10.700 вон (7,18 доллара) в час. Это на 
3,7% выше уров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
шение приняла 14 июля комиссия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
ботной плате в соста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профсоюз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рофсоюзы 
требовали повыш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на 16,3% до 
12.000 вон (8,05 доллара) в час, а работодатели предла-
гали заморозить её на нынешнем уровне 10.320 вон (6,94 
доллара) в час. Впоследствии обе стороны пересматрива-
ли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12 раз, в конце концов сократив раз-
рыв до 30 вон. В качестве МРО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было 
принято предлож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утём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омиссия представ-
ляет своё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у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до 5 августа официально обнародовать МРО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До этой даты профсоюзы и работодатели 
имеют право обжаловать решения комиссии. Если их дово-
ды будут признаны обоснованными, комиссия возобновит 
работу. Между тем, до сих пор таких случаев не было. Но-
вый МРОТ вступит в действие с 1 января будущего года.

Рост занятости в РК в июне 63 тыс.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15 ию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численность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РК старше 15 
лет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29 млн 154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63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лиц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5 лет со-
ставил 63,4%, что на 0,2%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Прирост 
рабочих мест зафиксирован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 214 тыс.,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а и досуга на 55 тыс., а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фере на 48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занятость сократилась на 97 тыс., в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на 67 тыс., а в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е на 
44 тыс.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от 15 
до 29 лет составил 43,9%, что на 1,7% мен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составило 834 тыс.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0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а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остался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составляя 2,8%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Samsung вернулас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мартфонов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вер-
нулас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мартфонов, 
обогнав американскую Apple.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
ской компании Counterpoint Research,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по 
июнь на долю Samsung пришлось 24% мировых поставок 
смартфонов. Apple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с 20% рыночной 
доли. Эксперты Counterpoint Research объяснили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Samsung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высокими прода-
жами смартфонов Galaxy S26, а также умеренным повыше-
нием цен на ключевых рынках, включая Индию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Между тем, из-за дефицита микросхем памяти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мировой рынок смартфонов сократился 
на 1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Госмузей Кореи бьёт рекорды                               
посещаемости

Число посет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ореи, за-
нявшего в 2025 году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посещаемост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этого года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го пока-
зателя за всю его историю. Та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
го года в музее побывали 3.795.400 человек. Это на 39,7%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боль-
ше общего числа посетителей за 2024 год, составившего 
3.788.785 человек.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му-
зее побывали 165.404 иностранца, что на 68,8%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RKI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итай и КНДР отметили 65-летие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
мощи обменом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ми посланиями ли-
деров и визитом в Пеки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НДР 
Пак Тхэ Сона. Серия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а демон-
страцией замет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вшихся в послед-
ние месяцы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бмен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ми телеграммами меж-
ду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и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состоялся 11 июля - в день 
65-й годовщины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который был 
заключен в Пекине в 1961 году и остается един-
ствен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договором Китая о взаим-
ной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отно-
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днялись на нов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и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раз-
вивать их как "образец самых мощных стратегиче-
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
ствам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и Цзиньп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ра-
диционная дружба Китая и КНДР "не изменится не-
зависимо от изменен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отмет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ддер-
живать более тесн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укре-
плять координацию и совмест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у 
и развитию в регионе.

Юбилей сопровождался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Кита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НДР Пак Тхэ Сона. Севе-
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Пекин 10 июля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 осно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лись 11 июля.

За время визита Пак Тхэ С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е-

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премьером Госсовета 
КНР Ли Цяном, а также с рядом друг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итайского партий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
ства, включая члена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литбюро 
ЦК КПК Цай Ци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
та Всекитайского собрания народ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жао Лэцзи.

По оценк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аблюдателей, стол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ием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тремле-
нии Пекина подчеркнуть особый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Ли Цяно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о время 
недавнего саммита Си Цзиньп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Пхеньяне,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ко-
номике, торговле, культуре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Китай-
ский премьер заявил, что Пекин намерен "неуклонно 
укреплять и развивать кита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
ния", а Пак Тхэ Сон подчеркнул готовность КНДР по-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 дружб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О каких-либо новых соглашениях или круп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пока 
не объявлено. Однако, как считают зарубежные на-
блюдатели, сам масштаб мероприятий, обмен по-
литическими сигналами 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ием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после периода охлаждения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возобновили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и продолжают курс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
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отметили 
65-летие Договора о взаимопомощи

Южная Корея отправит 
первый пробный контейнеровоз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22 августа

В Стране чучхе женщин призвали активнее проти-
востоя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ю "реакционной капиталистиче-
ской идеологии и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рожать больше де-
тей и уделя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х воспитанию. Такие 
задачи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перед участницами VIII съез-
д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женщин Кореи, который 
прошел 13-14 июля в Пхеньяне. Итоги форума 15 июля 
подробно освет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 направленном участницам съезда поздравитель-
ном послании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собое вни-
мание уделен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работе. Женские орга-
низации призвали усилить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классовое 
и нравственное воспитание", а также "решительно от-
вергать реакционную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ую идеологию, 
культуру и образ жизни".

Союз женщин,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послании, дол-
жен прежде всего оставать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идеоло-
г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От его структур потребовали 
более активно вест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и доби-
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женщины "стойко боролись за защи-
ту наше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и и культуры".

Другой важной темой съезда стала демографиче-
ская ситуация. "Доби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женщины ро-
жали больше детей и хорошо их воспитывали, - это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решить", - го-

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ЦК ТПК. В парти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 же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самих женщин 
возлагаются "еще больш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роль".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одобное сочетание иде-
ологических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изывов отражает 
дв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м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в послед-
ние годы уделяет все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Пхеньян ве-
дет активную борьбу с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иностранн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из стран Запада и Южной Кореи, 
рассматривая и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ак угрозу суще-
ствующе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се чаще публично говоря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выш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КНДР также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проблемой сокращения темпов приро-
ста насел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женщин Кореи,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ас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НДР и действуе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играет в этой политике особую роль. В рядах Союза 
состоят прежде всего женщины, не охваченные други-
ми трудовы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многие домохозяйки. Через структуры союза вла-
сти проводят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работ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уровне семьи и местных сообщест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Женщин КНДР призвали бороться 
с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больше рож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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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лодежный совет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зентовал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вои проекты
 Активисты представили инициативы по развитию сту-

дотрядов, КВН-движения и студенче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око оценил вов-

леченность ребят и отметил: такие проекты развивают 
бесценные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не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ау-
диториях.

– Студотряд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отать, но глав-
ное – практика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управления. Поэтому многие 
ребята, вступившие в движение, стал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и 
успешн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оказы-
вают также КВН и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их командах. Это раз-
вивает креативное мышление, смелость и умение работать 
в коллектив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ятикурсница Анастасия Кузьменко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егодня в штабе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СахГУ 170 ребят. 
Они получают трудовой опыт не только по профессии, но и 
по интересам. К примеру, будущие инженеры могут прове-
сти лето как в роли строителей, так и вожатых.

– Я работала в детском лагере, а теперь организовываю 
мероприя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
дов всей области. Это большая школа жизни, которую сове-
тую пройти каждому студенту, – поделилась Анастасия.

Сегодня перед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м штабом стоит задача 
– вовлечь в движение 600 бойцов.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
ширять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и запустить профобучение. Ак-
цент делается на развитии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и навыков об-
щения – тех умен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в карьере и в жизни.

Проект студенче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д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
ру третьекурсник Павел Гуринов. В новом студгородке об-
устроили пространство с кофейней для досуга молодежи. 
Там проходят музыкальные вечера, тренинги и турниры по 
настольным играм. Вскоре появится зона с игровыми при-
ставками – проект выиграл грант Росмолодежи в 10 млн 
рублей.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ложил расширить резиденцию, за-
действовав уличную площадку перед студгородком.

О развитии КВН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Натарова из уни-
верситетской команды «Наш выход». Ребята стали финали-
ст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лиги КВН и вице‑чемпионами Саха-
линской лиги и прошли в четвертьфин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й лиги 
в Хабаров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число веселых и находчи-
вых студентов увеличится до 300. Вовлекать ребят будут с 
помощь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ораторскому, сценарному и ре-
жиссер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опытных игроков и 
участия в креативных проектах.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призвал студентов 
мыслить масштабнее, превращая СахалинТех в настоящую 
точку притяжения молодежи.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в Юж-
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
димира Путина. Сдача намечена на 2027 год.

На Шумш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л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у-
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и главный совет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участ-
ник СВО Александр Урюпин, а также поисковики, общественни-
ки и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
на на Шумшу созда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
ный комплекс, аналогов которому нет в России. В 2025 году 
был завершен первый этап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тартовал 
второй.

Один из первых шагов – открыти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
ского лагеря в районе высоты Северной. Его вместимость 
– 50 человек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оператив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до 
75 мест. В нем размест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
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ра-
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реставраторы, саперы и сотрудники МЧС. 
Лагерь полностью электрифицирован, снабжен отоплением 
и достаточным запасом топли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ключает 
жилые модули, штаб, столовую, душевые и прачечную. Так-
же организовано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На открытии лагеря смогла побывать и делегация саха-
линских ветеранов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
лем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Андреем Фугенфировым. 
С такой просьбой они обратились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на 
одной из встреч с активом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Гу-
бернатор эту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и поездк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
на. Итоги работы лагеря по традиции подведут 18 августа – в 
годовщину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провели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Состоя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
конструкция.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и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захоронены останки восьми бойцов. Это важное и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исковики –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спедиции –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На Шумшу состоялась одна из по-
следних десантных операци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фак-
тически завершившая ее разгромом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Поэтому наш долг – реализовать все намеченные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

даков.
Масштаб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осмолодежи, продлит-
ся на Шумшу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50 патриотов из 2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Эстонии и Беларус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где ш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и десантниками и японскими милитаристами.

– На остров съехались опытные поисковики со всей стра-
ны. Люди, для которых слово «долг» – не пустой звук. Они 
оставляют дома семьи, привычную жизнь и едут за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чтобы пройти теми же тропами, где когда-то 
шли бойцы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Для меня эта экспедиция 
стала местом силы и точкой внутреннего перелома. Шумшу 
научил терпению,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и глубокому уважению к 
истории. Здесь прошлое не прячется в учебниках. Оно – под 
ногами, в каждом камне, в каждой травинке. И наша зада-
ча – услышать его и сохранить,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правлен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Никита Мосевн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молодеж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оль-
ше, чем путешествие»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стории на Шумшу 
смогут также молодеж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Ожидает-
ся, что остров посетят 110 ребят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этапа создания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
плекса в этом году реализуют еще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на 
мысе Курбатов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маяк и прилегающ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одолжат консервацию японской техники и 
исследование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Также со-
стоится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архитек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Делегация из Калуги ознакомилась              
с сахалинской моделью комплекс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Делегация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изу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построенную на 
принципах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ектного подхода и 
глубокой аналитики данных.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более 
2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органов мест-
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Гост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рактиками ав-
томат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и цифровыми реше-
ниями, направленными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госорганов.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в островном 
субъекте выстроена комплексная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объе-
диняющая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оек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цифр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 У каждого министра сформирован четкий перечень 
задач,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в конкретные процессы. Они 
описаны,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ы и имеют измеримые показате-
л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Как только процесс отлажен, его можно 
автоматизировать и перевести в цифровой формат. Именно 
по такому принципу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
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постоянно совершен-
ствовать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механизмы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ть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со-
храняет статус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федеральных площадок 
по внедрению эффективных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практик.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тиражирован в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За три года работы нашей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
оном наш опыт изучили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Мы предлагаем коллегам не 
теорию, а готовые решения, пригодные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внедрения. Мы активно делимся наработанным опытом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ри этом мы не останавли-
ваемся: продолжаем развивать новые подходы, изучаем и 
адаптируем лучшие наработки коллег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Александр Гоголин.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модели — распростра-
нение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е только на госучреждения, 
но и на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Так, например,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благодаря оптимизации рутинных процессов сборы детей 
на прогулку стали занимать меньше времени, что позволи-
ло увеличить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их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Ма-
кеев высоко оценил сахалинские наработки, отметив, что 
они приносят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для жителей.

— Я посещал Сахалин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И сегодня 
вижу, насколько серьезно изменился регион. Особенно за-
метен эффект от внедрения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 о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до организации ра-
боты госслужб.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отрудники применя-
ют новые подходы не по принуждению, а потому что видят 
конкретную отдачу от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ой подход по-
степенно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овышает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и делает жизнь 
людей комфортнее. Именно этот опыт мы планируем тира-
жировать в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 добавил Иван Макее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личный прием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очередной лич-

ный прием граждан, посвященный вопросам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

ци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обращения, касающи-
ес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юридиче-
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содействия в оформлении документов.

Такие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ся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А все 
поступившие вопросы берутся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наших защитников — это наш без-
условный долг и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Мы понимаем, как 
непросто приходится родным бойцов, пока те выполняют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Поэтому каждое обращение получа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проработку. Будь то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или решение бытовых проблем 
—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помоч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на прием пришла женщина, сын ко-
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ВО. Она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организовать уход за своей пожилой матерью, 
нуждающейся в постоянном присмотре.

— У мамы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со слухом, она факти-
чески ничего не слыши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получили бес-
платный слуховой аппарат,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доба-
вив, что по истечении гарантийного срока устройство вышло 
из строя и требует замены.

Матери женщины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инвалид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заявительнице окажут юридическую консульта-
цию по зем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Еще одним участником встречи стал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мог получ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вете-
ран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оцедура оформле-
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затянулась, но перед началом 
встречи бойцу вручили ветеран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а также 
награду за подвиги, совершенные во время участия в специ-
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личного прием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ро-
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взять решение всех озвученных во-
просов на контроль и доложить о результатах в установлен-
ные сроки.

Работа с семьями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остается од-
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автодорог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тодороги Тымовское – Алексан-
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Уже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будет открыт для 
движения первый участок трассы с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м покры-
тием в районе села Арково. Работы стартова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обращений от жителей 
и веду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 Дорога межд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Сахалинским и Ты-
мовским – важн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артерия, которая соединя-
ет два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 Она обеспечивает и 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и доставку грузов. Жите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си-
ли привести ее в порядо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тартовал.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будет уложен 
асфальт на трех участках трассы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рядка 15 километров. Первый обновленный участок, в 
районе села Арково, откроют для движени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ремонтируемого участка от села 
Арково в запа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ставляет 4,1 километра. 
В этом году грунтовый отрезок будет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 так-
же подрядчик проведет работы по ег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и об-
новит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Арково.

— После капремонта на участ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трассы 
повысится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
ных пунктов Арково и Чеховского, а путь к туристическим 
объектам на побережье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в Александров-
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станет комфортнее и безопаснее,  — рас-
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
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ются еще на двух участ-
ках автодороги. Обновляются более 5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ы от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еще 5 километров между Тымовским и селом Восход.  За-
верши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этих участков планируют в 2027 
году.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тодороги Ты-
мовское –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оставляет 53,4 ки-
лометра.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ликвидация грунтовых раз-
рывов на трасс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сего в 2026 году по нацпроекту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мо-
дернизировать более 14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дорог, в том числе 
участки трасс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Юж-
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еред островным ре-
гион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75,5 километра ав-
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в рамка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и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ов. Работы будут вестись на объектах в Холм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
хал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новные силы направлены на асфаль-
тирование грунтовых участков и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и пешехо-
д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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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자신의 고향처럼 사랑하며 꿈을 키

워온 16세 몽골 소년이 마지막 순간 한국인 5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짧았지만 따뜻했던 그의 삶은 국경을 넘어 많

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6월 11일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몽골 국적

의 이태오(16·오트곤 산지먀타브) 군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6일 밝혔다.

태오 군은 지난 6월 3일 밤 갑작스러운 교

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

진은 수술과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의

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심장과 폐, 간, 양측 신장은 새로운 생

명을 기다리던 다섯 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

로 이식됐다.

가족들은 견디기 힘든 슬픔 속에서도 태오 

군이라면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돕는 선택을 했

을 것이라고 믿었다.

누나 윤아 씨는 "태오는 자신보다 남을 먼

저 돕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다"며 "살아 

있었다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

게 해주지 그랬어'라고 말했을 것 같았다"고 장

기기증에 동의한 이유를 전했다.

2010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태어난 태오 

군은 6살이던 10년 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

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1학

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몽골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했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친구들과 함

께 성장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면 누구보다 열

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고, 애국가도 자연

스럽게 따라 불렀다. 농구와 축구, 유도 등 운

동을 좋아했던 활달한 소년은 언젠가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일구겠다는 꿈도 품고 있었다.

주변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중학교 졸업

식에서는 함께 사진을 찍을 친구가 없어 보이

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진을 함께 찍었

고, 밝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반장으로 선출될 만큼 친구들의 신뢰

를 받았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친구 100여 명과 선생

님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눈물로 배웅했다. 짧

은 삶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어머니 이순이 씨는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

로 태어나 줘서 고맙다. 엄마는 태오에게 사랑

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태오를 통해 정말 많

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에는 하늘로 떠난 영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며 "

나중에 꼭 우리 가족에게 다시 와 주면 좋겠다"

고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누나도 "태오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마

지막 인사로 동생을 떠나보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일원으로 함께해 온 

이태오 군의 생명 나눔은 국경을 초월해 큰 감

동과 울림을 준다"며 "아픈 이별의 순간에도 숭

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성장하며 이웃과 함께 웃고, 친구

들과 꿈을 키워온 한 소년은 마지막 순간 자신

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다섯 사람의 내일을 이

어주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국이 고향이었던 몽골 소년… 5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나라로
16세 이태오 군,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폐‧간‧양측 신장 기증 

"살아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 도왔을 아이"…국경 넘어 전한 마지막 생명 선물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전하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를 잇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

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최교진), 외교부(

장관 조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이

하 동포청)은 7월 13일(월), 서울 코엑스

에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한국어 교육

자 통합연수’를 개최했다.

  2017년에 해외 한국어 교육자 공

동연수를 최초 개최한 이후 문체부, 교

육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별 한

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지

속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의 전문성 향

상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9

년 만의 관계 부처 통합연수 개최를 결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수 일정을 연계

하고 개회식과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함

께 마련하였다.

9년 만에 관계 기관 해외 한국

어 교육자 초청 연수 공동 개

최, 연대감 높여

9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어 교육자들

은 통합연수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 경

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한국어 

교육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높일 예정

이다. 또한 관계 부처는 이번 연수를 계

기로 세종학당 확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해외 한국어 강좌 

지원, 한글학교를 통한 차세대 동포 교육 

지원 등 한국어 교육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정부 기관 간 협업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자들이 현

지에서 만나 소통·교류하는 기회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로 이어진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되다' 주제로

 다채로운 공동연수 진행

개회식에서는 ‘한국어로 이어진 우

리, 서로의 이야기가 되다’를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형상화

한 개회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안무가 아

이키가 이끄는 댄스팀 훅(Hook)은 봉산

탈춤 공연을 하고, 기조 강연을 맡은 가

천대학교 장대익 석좌교수는 ‘말하기에

서 이야기로, 인공지능(AI) 시대, 언어교

육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어 교육자가 갖는 대체 불가능한 역

할을 들려주었다.

오후에는 기관별 우수 교육사례 발

표와 이야기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교

육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어 교

육 플랫폼 ‘톡투미인코리안(Talk To Me 

In Korea)’ 선현우 대표는 ‘케이팝과 놀

이로 배우는 한국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

행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어 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김주홍과 노

름마치’의 퓨전 국악 공연을 비롯해 교육

자들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 프

로그램도 운영했다.

통합연수 전 과정은 현장에 참석하

지 못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과 재외동포

청, 한국국제교류재단(KF) 유튜브를 통

해 생중계했다.

통합연수 이후에는 각 기관의 특성

에 맞춰 3~4일간의 심화 연수를 진행한

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수법과 문화교

육, 교육과정 운영 등 분야별 전문 연수

를 통해 교육 역량을 높이고, 서로 교류

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케이팝 등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부터 유학과 취업 등까지 다양해지

고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과 보급 체계 강화 등 지

원을 대폭 확대하여, 증가하는 한국어 학

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550여 명,

 서울에 모여
7월 13일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 개최

현장 경험 공유와 협력의 장 마련, 

한국어 교육 공동체 연대 강화 기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

우고, 전역 후에는 한인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

생 헌신한 故김영옥(1919-2005) 대령이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쟁영웅이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재외동포의 대표적인 인물인 故김영옥 

대령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대령은 19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

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

어났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 미군 최초의 아시아

계 보병대대장을 맡아 뛰어난 지휘력을 인정받으며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442연대 전투

단 소속으로 이탈리아 및 프랑스 전선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자원입대

해 중부 전선 주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유엔

군 가운데 가장 먼저 캔자스선에 도달해 기존 38도 선

을 60km 위로 밀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으며 

세계적인 전쟁영웅으로 이름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헌신은 계속됐다.

김 대령은 전쟁고아를 돌보는 ‘경천애인사’ 보육

원을 후원했고, 한인건강정보센터 설립을 이끌며 의

료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들을 도왔다. 또한 

한미연합회와 한미박물관 설립에도 힘을 보태며 한

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

회의 일본군 위안부 규탄 결의안 통과에도 힘을 보태

는 등 인권 보호 활동에도 헌신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나는 100% 한국인이

자, 100% 미국인’이라는 김영옥 대령의 말에는 모국

과 거주국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그의 삶이 담겨있

다”며 “조국과 거주국에 함께 기여하며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인 그의 발자취가 오늘날 700만 재외동포

에게 자긍심과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나는 100%한국인이자 

100% 미국인"... 김영옥 대령
재외동포청,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김영옥 대령 선정

[충청타임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협의

회(회장 강충원)는 지난 7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행

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어르

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

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내 사할린한인 50여 명 가

운데 35명이 참석해 함께 식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

간을 보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적십자 봉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

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협의

회 소속 봉사원 20여 명이 참여해 식사 준비와 배식 

등을 도우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이성진 제천시의

회 의장, 권오규·김꽃임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참

석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천 시장은 "고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계신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며 "특히 사할린 역방문 지원사업도 현재 여건

과 어르신들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 지원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청타임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시협의회, 

사할린한인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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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сили на 
«Нейроигры» —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 разработке игр с ИИ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латформ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

можностей» объявила о старт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ейроигры».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кадрово-
го потенциала ИТ-отрасли и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раз-
работки игровых продукт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
логий ИИ,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игровые прототипы 
и предложить решения на актуальные для страны 
темы.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е-
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
стей».

«Нейроигры» — команд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для моло-
дых разработчиков, дизайне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оз-
данию цифрового контент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все-
го за один день разработать рабочий прототип игр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
та. Проект объединит талантливую молодежь и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навыков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ы и 
применения ИИ в геймдеве.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
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ктор Мастерской управления «Се-
неж» Андрей Бет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работодате-
лям нужны специалисты, умеющие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быстро осваивать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создавать вос-
требованные цифровые продукты.

«Участники пройдут полный цикл разработки игро-
вого продукта, освоят совреме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скус-
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попробуют себя в одной из са-
мых динамичных сфер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Уверен, 
проект поможет открыть новые имена и станет старто-
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будущих лидеров российской игро-
вой индустрии», — сказал Бетин.

Заявки могут подать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4 до 35 лет, имеющие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опыт разра-
ботки игровых прототипов и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нейросе-
тями. Команды должны состоять из 3–5 человек. Реги-

страция открыта до 17 августа по ссылке.
Оч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состоится 27 августа в класте-

ре видеоигр Сколково. За восемь часов команды раз-
работают рабочий прототип игрового продукта. Работа 
пройдет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разработка концепции, 
создание игровых ассетов с помощью промпт-инжини-
ринга и сборка прототипа. Победителей ждут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Спец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роекта «Цифровой 
Прорыв» 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
ект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
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금수급자,
 사기꾼에게 440만 루블리 전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85세와 74세의 여성이 연

금재단의 직원이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

의 저축금을 배달원에게 전달했다.

사기꾼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은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당한 두 

명의 고령의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가운데 이들의 총 

피해액은 440만 루블리가 넘었다고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 지

부가 전했다. 

85세의 여성은 6월26일부터 7월 8일 사이 자신을 연금재

단 직원이라 사칭하는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

다. 그리고 피해여성에게 연금 창구의 순번 대기표를 받기 위

해 여권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또 다른 사기꾼이 

전화해서 피해여성의 이름으로 위임장이 발급되어 사기꾼들

이 우크라이나로 돈을 송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저

축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달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여성은 모든 저축금 317만9천 루블리를 모아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전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74세의 여성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걸

려 저축금 126만 루블리를 배달원에게 넘겨준 사실이 밝혀

져 경찰은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

이 누구를 사칭하든 통화를 끊어버리길 당부하고, 정부기관

의 직원이나 법집행부는 절대 배달원을 통해 자금을 전달하

거나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즉시 전화 102번으로 경찰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Пенсионер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дали мошенникам 

4,4 млн рублей
85-летняя и 74-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

тра передали личные сбережения курьеру после звон-
ков от лжесотрудников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В обоих 
случаях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использовали одну и ту же 
схему.

В полиц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тупили заявления 
от двух пожилых женщин,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
ков. Общая сумма ущерба превысила 4,4 млн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5-летняя пенсионерка в период с 26 июня по 8 июля 
получила звонок от неизвестной, представившейся со-
трудницей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Женщину попросили со-
общить паспортные данные для получения талона на 
прием. Позже ей позвонил другой злоумышленник, со-
общивший, что от ее имени оформлена доверенность и 
мошенники пытаются перевести деньг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Для «проверки» сбережений их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дать курьеру. Пенсионерка собрала все накопле-
ния — 3 179 000 рублей — и отдала их неизвестному 
мужчине.74-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
пала в аналогичную ситуацию и передала тому же ку-
рьеру 1 260 000 рублей личных сбережений.

Полиция напомнила, что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звонков 
от неизвестных, кем бы они ни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необхо-
димо прекращать разговор. Сотруд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
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никог-
да не просят передать деньги курьеру или перевести их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мошен-
ников, следует немедлен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лицию по 
телефону 102.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